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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읽기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거리마다 살펴보면 정말 많은 곳에 카메라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쳐 보내면서 우리 삶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확진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비확진자들도 보호하는 좋
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십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절대적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루시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르는 곳에서 마
주하는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며 우리의 인
생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베푸실 복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살면서 나의 삶이 너무 외롭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때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이나 
    결정을 함으로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이후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통해 새롭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오늘 고통을 당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무슨 말을 전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
    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16:7,9, 롬8:17~18) 

3.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하갈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서 이와 비슷한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창16:10~11, 눅1:30~31) 

4. 오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향해 우리의 삶의 고난에 깊이 개입하시며 살피시는 하나
    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을 넘어 장차 나타내실 영광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창16:13~14)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엘로이(El-Roi),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한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